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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폐석회 처리 “북한에 보내자?”
시민단체, 도로기반 및 건축자재로 재활용 … 회사는 유수지 매립 주장

동양제철화학이 수십년째 처리를 못해 방치돼 있는 폐석회 320만톤을 북한에 반출해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

기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는 8월9일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양 단체는 “북측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를 지반안정제와 도로기층제, 복토재, 저급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북측의 국가건설감독성과 국토환경보호성의 반입승인도 2004년 1월과 4월에 났다”

고 주장했다.

남구대책위원회는 “북측은 국내 한 환경기업이 보낸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시료에 대한 실험 결과, 폐석회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석회의 환경적 처리와 남북간 교류차원에서도 좋

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처리비용 또한 동양제철화학과 인천시, 시민협의회 등이 협약을 맺은 유수지매립비용 1161억

원(남구 산정)보다 싼 9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은 “북측 반출문제는 이미 수년전 검토했지만 불명확한 처리방안 등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지은 상태이며, 폐석회 처리문제는 유수지에 매립키로 시민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못박

았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측은 “폐석회를 값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동양제철화학의 입장이지만 굳이 

비싼 비용이 드는 매립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용도 변경될 동양제철화학 부지(공장 및 

유수지 등) 안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일정비율의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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